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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 경제 포럼 소식
 
Yu. 우쌰코프는 러시아가 응답으로서 일본에49사항으로 된 협력계획안을 제출했으며 
이의 논의에 대한 선행결과가 동방경제포럼 중에 별도로 정리될 것을 밝혔다.  《프라임》

사할린주개발공사는80억루블짜리 대농장건축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. 
협정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서명될 예정이다. 단지는 현대적인 우유가공기술을 포함하며 
기업체는 치즈, 우유 및 발효유제품 등 19개의 품목을 생산할 것이다. 《타스 통신》

동방경제포럼 범위 안에서 피치 세션(참가자들이 수행하는 간략한 프레젠테이션)에서는 
1.5조루블어치 큰 투자프로젝트 30개 이상이 소개될 것이다. 세션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
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에 의하여 선정되었다. 프레젠테이션 존의 사업방식은 러시아 
및 외국투자자, 회사대표, 국가권력기관과 언론기관 대표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
목표로 함으로써 발기자들이 프로젝트들을 최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
책임자들에게서 미래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사항을 직접 알 수 있게 해 준다. 투자자들은 
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새개할 가능성이 이에 대한 주목을 끌어 구체적인 
프로젝트에도 지역전체에도 추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확신한다.   
《타스 통신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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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동 뉴스

‘테흐노-니켈-다리니보스톡’ 유한책임회사는 ‘블라디보스토크’선도개발구역의 
레지던트회사로서 현무암보온재공장을 가동시켰다. 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서로 
다른 보온재 공장 2개가 건축될 것이다. 투자의 총 금액은 28억루블이며 274개의 
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.  《아무르프레스》


